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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풍경

가을의 손짓은 내게도 함성이다

청자 빛 깊은 하늘 조각구름 빚어내고

나무마다 채색 옷 가득 널어놓고

향기 익은 꽃술에 취하듯 입 맞추는

넘실대는 들판 황혼녘

열매마다 얘깃거리 솔솔 단내 나고

어느 품에 안겨갈까 선잠 깨어있다

두 팔 크게 벌린 이 산과 저산 사이

바람이고 붉은 메아리 소리

노란 은행잎 색 빛바랜 코트에

가을 한 장 붙이고 걸어가면

길마다 바람이 낙엽들과 수다하고

주머니 속 추억들이 가을은 참 예쁘다는

수채화를 던지며 같이 걸어간다

가을이다. 다른 계절이 내가 다가가서 부르고 싶지만 가을은 나를 불러준다. 그냥 슬며

시 속삭이듯 부르지 않는다. 함성을 지르듯 우리를 부른다. 하늘부터 들판의 나무, 꽃, 열

매가 부른가 하면 이산과 저산이 더 크게 몸짓으로 불러댄다. 

노란 은행잎 색깔 가을 한 장이 온갖 낙엽과 추억들과 어우러져 그려보는 수채화는 마음 

벅차다. 잠깐 동안 있다가 달아나면서도 많은 것을 남기는 계절의 매력은 어느 계절 못지

않다. 봄여름이 가을을 위해 있는 것처럼 정성을 다하여 정열을 다 받히는 것이다.

한 해를 보내고 나서 이야기 거리를 많이 만든 이들이 수확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우리들의 한 해가 가을에 걸려있다. 다른 것 보다 먼저 가슴에 가을 풍경 하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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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유중개일(花有重開日) 

인무갱소년(人無更少年)

꽃은 거듭 피는 날이 있으나 사람에게는 다시 소년이 오지 않는다. 고 옛 

시인은 노래하였다. 젊었던 시절에는 별 무관심했던 말이었지만, 나이 들

어가면서 깊이 느껴지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진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

장 빠른 때라고도 한다. 나이 들었다고 시간을 허송할 수는 없다. 마음만 

먹고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계획을 세워 하나씩 실행에 옮겨야

겠다. 

경치 좋은 산수 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스스로를 강산풍월주인(江

山風月主人)이라고 자부한다. 나는 그곳에서는 살지 못하고, 지금 사는 

곳이 인구 천만이 넘는 서울의 성냥갑 같은 아파트 단지이지만, 비교적 조

경이 잘된 아파트로 이사와 산지도 십 년이 넘었다. 사시절(四時節) 아파

트의 창(窓)을 통해 들어오는 계절의 변화를 가끔씩은 놀라면서 바라기도 

한다.

봄철이면 엷은 녹색과 고운 꽃들이 내 눈을 즐겁게 하였고, 여름에는 짙

은 푸름으로 한껏 더위를 잊을 수 있게 하였는가 하면 가을엔 형형색색의 

단풍을 멀리 가지 않고도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 또 겨울 함박눈을 뒤집어

쓰고 서 있는 꽁꽁 얼어붙은 나무들이 봄엔 어김없이 잎을 피우고, 전에 피

운 똑같은 색깔의 꽃을 다시 피우는 것을 보면서 그 신비스러움에서 인생

을 보기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아무에게서도 방해받지 않는 나의 자유

재산이려니  생각하니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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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시인은 아마도 이런 느낌을 만물정관개자득(萬物靜觀皆自得, 만물을 

고요히 보고 있으니 다 나의 소유다) 사시가흥여인동(四時佳興與人同, 사

시의 아름다운 흥을 남과 더불어 같이한다) 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자기의 

아름다운 소유물, 흥, 기쁨을 다른 사람과 같이 즐긴다는 것은 그 흥과 즐

거움이 훨씬 배가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좋은 친구

가 있어야 한다. 

 무술년 한 해도 얼마 남겨지지 않은 오늘, 초겨울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 아침, 버릇처럼 창밖을 내다본다. 간밤에 떨어진 포도(鋪道) 위의 수

북한 낙엽이 비에 젖고 있다. 고운 단풍이 퇴색하여 비에 젖는 모습은 쓸쓸

함의 대상만이 아니다. 신록의 아름다움과 녹음으로, 또는 단풍의 예쁜 빛

깔로 자기가 해야 할 임무를 충실히 마치고, 이제 흙으로 돌아가 새로운 잎

을 피우려는 나무의 거름이 되기 위한 과정이다. 참으로 위대한 생애를 마

치려는 거룩한 희생의 순간으로 볼 일이다. 

 그러한 눈으로 낙엽을 보는 사람들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우리의 

남겨진 계절이 결코 쓸쓸하거나 외롭다는 생각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후

회와 회환으로 남은 인생을 보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기간이다. 소년의 

시절이 다시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갖지 않아도 된다. 수천 년 이

어온 인간의 역사도 식물의 역사와 마찬가지이다. 단지 식물은 대개 일 년 

만에 꽃을 다시 피우지만, 우리 인간은 그 순환기가 조금 늦을 뿐, 우리도 

역시 부토가 되고 다시 피어나는 잎과 꽃〔後孫〕의 색깔을 더욱 아름답게 

할 낙엽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죽음 또한 슬프다는 생각

보다 오히려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다. 인무갱소년(人無更少年)이란 말, 

더 멀리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